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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르치지 않아도 배우게 되는 것이 인간이고 아무리 가르쳐도 배우지 않는 것이 인간이다는 말이 있다. 
교육과 인간의 관계가 그만큼 불가사의한 것이라는 말일게다. 미국의 어느 주립 대학에서 일어났던 
일이라고 한다. 이 일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나는 인간이 무엇이며 또 교육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다. 노벨상 수상자였던 한 학자가 그 대학과 이런 계약을 맺었다는 것이다. 

가르칠 필요가 없다. 당신이 일주일에 한 시간 씩 학교의 나무 그늘 밑에서 책을 읽으면 된다. 그러면 
응분의 보상을 하겠다. 대학의 제의에 학자는 응했고 학생들에게 가르친 일은 없었지만, 강의실에서 
행해지는 속칭 교육이라는 것으로부터 배운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그 학자로부터 학생들이 배웠다는 
믿지 못할 이야기가 그것이었다. ‘누가 어디에 있기만 하는 것’으로서 학생들이 많은 것을 배우게 되는 
신비스러운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나의 믿음은 한 사회의 교육 문화 풍토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믿음으로 발전한다.

교육의 승패는 드러난 교과 과정 보다 숨어 있는 교과 과정이 어떠하냐에 딸렸다는 말이 이런 맥락 
에서 가능하다.  드러난 교과 과정이란 그 학교의 요람에 적힌 공개된 교과 과정이다. 숨어 있는 교과 
과정이란, 그 학교에 다니기만 하면 그 학교를 감싸고 있는 교육 문화라는 공기 때문에 가르치지 
않아도 학생들이 엄청난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어떤 힘을 의미한다.

배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알찬 열매로 나타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는 불변의 진리를 나는 믿는다.

20년밖에 자라지 않는 나무로부터 수많은 알찬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다. 외국 
유학을 가지 않고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예술가를 배출한 학교가 한국예술종합학교라면 ‘ 열매를 보고 
학교를 알리라.’ 라는 말을 어찌 믿지 못하겠는가.

남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서 금메달을 따는 것만이 아니라 예술의 뿌리인 자기, 그 자기가 만든 기준의 
차원에서도 치열한 학생들이 득실거리는 공간이 한국예술종합학교다. 자기가 만든 기준을 찾지 못해 
아직 헤매고 있는 자가 없지도 않지만 자기 스스로 만든 기준의 차원에서 최상의 나, 최선의 내가 되어 
개성미 짙은 예술적 열매로 세상에 얼굴을 나타낸 수많은 학생들을 보면서 나는 학교 당국과 교수님들 
그리고 학생들에게 무한한 감사와 찬사를 보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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